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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니민호,대한체육회홍보대사로위촉

대한체육회(회장유승민)는비인기종목저변확대및스포츠인권보호등의활동을하는홍보대사에

샤이니멤버인민호를위촉했다고29일밝혔다.

오현규는결승포,이태석은데뷔골

국가대표스트라이커 오현규(헹크)가 경

기종료직전극적인결승포로팀의짜릿한

역전승을이끌었다.

오현규는 28일(한국시간) 벨기에 신트

트라위던스테이엔스타디움에서열린신

트트라위던과의2025-2026벨기에프로리

그9라운드원정경기에서1-1로맞서던후

반추가시간극적인결승골로헹크의승리

를책임졌다.로빈미리솔라가페널티지역

바깥에서문전을향해크로스를넣었고,바

운드에맞춰반대쪽골대로달려든오현규

가슬라이딩하면서끝까지오른쪽다리를

쭉뻗어골대로공을밀어넣었다. 오현규

의올시즌4호포다.

지난 25일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

파리그 첫 경기에서 선제 결승 골을 넣은

오현규는두경기연속득점포를가동해물

오른득점감각을선보였다.

사흘전81분동안그라운드를누빈오현

규는이날벤치에서경기를지켜보다가후

반29분유세프에라비대신교체로투입돼

약16분을뛰었다.

오현규는9월A매치를앞두고독일프로

축구분데스리가슈투트가르트계약을앞

두고메디컬테스트를받았지만무릎부상

이력등으로인해막판에이적이무산됐다.

멕시코와의국가대표친선경기에서골을

넣은오현규는유로파리그에서다시골맛

을보더니이날오후로예정된홍명보국가

대표팀감독의10월A매치명단발표를앞

두고두경기연속결승포를쏘아올렸다.

오현규의극적인골로헹크는짜릿한2-1

역전승을거두고리그3연패위기에서벗어

났다. 헹크는전반4분만에자책골을내주

고끌려가다가후반12분이토준야의프리

킥으로균형을맞췄다.상대의퇴장으로수

적우위를안고도좀처럼득점하지못하며

답답한상황이이어지던와중,경기종료직

전오현규가몸을날려골을넣으며승부를

갈랐다. 헹크는리그 9경기에서 3승 2무 4

패로승점11을쌓아9위에위치해있다.

한편 축구국가대표측면수비수이태석

은오스트리아리그이적한달만에데뷔

골을폭발했다.

아우스트리아빈소속의이태석은 29일

(한국시간) 오스트리아빈의알리안츠스

타디움에서 열린 라피트 빈과의 2025-

2026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8라운드 원

정경기에서풀타임을뛰며 0-0으로 팽팽

하던전반25분선제골을뽑았다.

역습상황하프라인을넘으며요하네스

에게슈타인의전진패스를받은이태석은

뒤쫓아온상대수비수와경합을이겨내더

니골대왼쪽하단구석을찌르는슈팅으로

골맛을봤다.지난8월포항스틸러스를떠

나아우스트리아빈으로둥지를옮긴이태

석이유럽무대에서기록한첫골이다. 3라

운드부터매경기풀타임을소화하는이태

석은데뷔골을라피트빈과의더비매치에

서넣으며팀의왼쪽윙백주전입지를굳

혔다.

아우스트리아 빈은 후반 3분 클라우디

음부이에게페널티킥동점골을허용했으

나곧바로후반 5분아부바크르배리의골

이터지면서 다시 앞서나갔다. 이어 후반

14분배리의도움을받은노아보티치의쐐

기골까지터지면서승리에한발더다가

섰다.아우스트리아빈은후반30분센터백

필리프비징거가레드카드를받고퇴장당

한악재를이겨내고3-1승리를지켜냈다.

4연승의 아우스트리아 빈은 5위(승점

13)로올라섰고,라피트빈은시즌첫패배

에도선두(승점 17)를 지켰다. 드리블성

공률100%, 크로스성공률50%등을기록

한이태석은축구기록사이트풋몹에서출

전선수중 3위에해당하는 8.41의 평점을

받았다.아우스트리아빈소속으로부상탓

에경기에못나오고있는미드필더이강희

는이날도출전명단에이름을올리지못했

다. 연합뉴스

종료직전극적인골로역전승견인

두경기연속득점…3연패위기서구해

28일(한국시간)벨기에신트트라위던스테이엔스타디움에서열린헹크와신트트라위던과의2025-2026벨기에프로리그9라운드원정경기에서오현규가득점

에성공한후기뻐하고있다. AFP·연합뉴스

오스트리아리그이적한달만에골맛

매경기풀타임소화…윙백입지굳혀


